
韩 신분증 없으면 병원입원 안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월 1일부

터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

원환자를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제

도를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단순 자

격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제시)만

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없

이는 입원할 수 없다. 그간 한국에

서 지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건

강보험(입원치료) 혜택을 받아왔던 

교민들도 앞으로는 반드시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양도·대

여·도용)이 적발될 경우, 진료비 전

액을 환수하고 처벌(징역 또는 벌

금)대상도 된다. 현행 징역 1년 또

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

년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로 강

화된다. 외국인이 내국인 주민등록

번호를 외워 건강보험 혜택을 받거

나, 내국인이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

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 부당진

료비로 건강보험재정에서 빠져나

간 금액은 최근 6년간(2013~2018

년) 76억 59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上海 ‘전자운전면허증’ 도입

상하이시 공안국 교통경찰이 내

달부터 모바일 전자운전면허증 제

도를 도입한다. 29일 상하이발포(上

海发布)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모

바일 전자운전면허증으로 교통 위

법, 교통 사고 등을 현장에서 처리

할 수 있다. 기존에는 반드시 운전

면허증 원본을 지참해야만 행정 처

리가 가능했다.

면허증은 모바일 앱 ‘수이션반(随

申办)’, ‘상하이교통경찰(上海交警)’

에서 등록할 수 있다. 등록된 운전

면허증과 차량등록증(行驶证)은 도

로 현장에서 경찰에게 보여주면 원

본이 없어도 조회가 가능하다. 교통

법 위반 처리 창구에서도 전자 운전

면허증과 차량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다. 단 구류, 면허 일시정지, 면허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시에는 

반드시 원본이 있어야 한다.

中 5G 상용화 시작, 北京서 첫 선 

9월 베이징에서 처음으로 5G 전

화번호를 발급한다. 3대 이통사 중 

가장 먼저 5G 상용화에 나서는 업

체는 중국전신(中国电信)으로 사용

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요금제 가격

은 199~599위안이다. 기존 중국전

신의 4G 가입자의 경우 각 영업점

에서 업그레이드 신청만 하면 쓰던 

번호 그대로 5G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다. 

中 90조원 규모 美제품 

5~10% 관세 시행 

중국정부는 당초 예정대로 9월 1

일 낮 12시부터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 3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

위원회는 지난 23일 발표대로 미국

산 상품 관세 추징에 관한 공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

라 중국은 750억 달러(90조 7350

억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5% 또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

한다. 농산물과 원유, 소형 항공기 

등을 포함해 총 5078개 품목에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 일부 품목은 9

월 1일부터, 다른 제품들은 12월 15

일에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특히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12월 15

일부터 25% 관세 부과를 재개할 방

침이다.

中 최초 ‘인조고기’ 9월 출시

대체 식량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인조고기가 오는 9월 첫 출시된다. 

중국 첫 인조고기는 추석을 앞두

고 출시되는 월병(月饼) 재료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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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中 9월부터 바뀌는 것들
용될 예정이다. 기존 돼지고기로 

만드는 시엔로우월병(鲜肉月饼)

를 인조고기로 대체하는 방식이

다. 식물성 고기 브랜드 스타필드

(Starfield)는 9월부터 인조고기 

판매에 이어 12월에는 새로운 연

구를 통해 식감과 향이 소고기와 

비슷한 2세대 인조고기를 만들

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인조고기

는 대두 등 식물 단백제 성분으

로 만들어져 다량의 단백질과 소

량의 지방을 함유하고 있다. 

 

韩 아동수당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한국 보건복지부는 만 6세까

지 지급해오던 아동 수당을 9월

부터 만 7세로 확대 지급한다. 소

득과 관계없이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9월 

기준 2012년 10월생까지 해당된

다. 해외 거주하는 아동의 경우

는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 

체류할 경우에는 아동수당을 받

을 수 없다. 7세 미만 아동과 함

께 3개월 주기로 한국을 방문하

는 교민들은 지속적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되는 교민들은 추석이나 

국경절 연휴 한국 방문 시 아동

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

는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된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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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가수다’끼를 펼쳐라!

상하이 코스트코 개장‘대박’

2012~2013년 상하이 교민사회 화제를 모

았던 <나도 가수다> 무대가 올해 다시 열린

다.  교민 노래자랑인 <나도 가수다>는 내달 

28일 열리는 '제14회 한민족문화제' 본선 무

대에 앞서 13~14일 예선전을 치를 예정이다. 

상하이화동한식품발전협의회와 여러 한식

당이 후원하는 올해 <2019 나도 가수다>는 “

한식당과 함께하는”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리

며, 배달통(通)이 행사를 주관한다.

이번 대회는 가요뿐 아니라 댄스 부문 참

가도 가능하다. 예심은 9월 13-14일 양일간 

아이친하이 지하 1층 BARDOT에서 진행된

다. 신청 접수는 배달通 공중하오(公众号)를 

통해 있다. 심사는 심사위원 점수 50%와 公

众号 모바일 투표 50% 점수를 합산해 결선

진출 10팀을 선발한다. 결선은 9월 28일 열

리는 한민족대잔치 무대에서 펼쳐진다. 

결선 무대 경연을 통해 1등~3등, 응원상

까지 한국 왕복 비행기 티켓이 주어진다. 모

든 참가자에게 한스킨(HANSKIN)에서 지

원하는 화장품 세트(168元)가 상품으로 증

정된다. 그 외에도 현장에서 여러 이벤트를 

통해 각종 상품을 선물할 예정이다.  

<2019 나도 가수다>를 후원한 상하이 한

식당 업주들은 최근 각종 원인으로 인해 한

인사회가 축소 되고, 그에 따라 많은 한식

당들이 실질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는 요즘, 

<나도 가수다> 무대는 침체돼있는 한인사

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키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나도 가수다>에는 약 80여 팀

이 참가했으며, 현장에는 수백 명의 관객들

로 뜨거운 인기를 모았다. Sj

주차하는 데만 3시간, 계산대 앞에서 대

기만 2시간, 순식간에 품절 사태, 주변 도

로 교통 마비, 오픈 첫날 넘치는 고객으로 오

후부터 영업중단, 이튿날부터 방문자 2000

명으로 제한, 이틀만에 주가 78억 달러(9조 

4000억 원) 증가…. 

지난 27일 상하이 민항구에 매장을 연 코

스트코(Costco)가 현지인들의 폭발적인 호

응을 얻으며 화제의 중심에 섰다고 중신경

위(中新经纬)가 보도했다. 오픈 이튿날인 28

일 아침에도 밤새 내린 폭우에도 불구하고 

새벽 2시부터 코스트코 매장을 찾아 문 열

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가하면 

매장 오픈 2시간전에 이미 수백명의 사람들

이 문앞에 길게 늘어섰다. 

첫날 명품백 등 인기품목들을 고객들이 

싹쓸이 해가는 바람에 매장 측에서 급하게 

물품들을 추가로 조달했지만 28일에도 샤

넬, 프라다 등 명품백들은 동나고 진열된 샘

플만 남았다. 그리고 오픈 첫날 동이 났던 

1498위안짜리 마오타이(茅台)주는 28일 개

장 10분만에 품절됐다. 

이처럼 코스트코는 상하이에서의 성공적

인 '데뷔'에 힘입어 주가도 크게 올랐다. 매장 

오픈 당일 저녁 주가가 5% 급등한 데 이어 

이튿날에도 주가가 잇따라 오르며 코스트

코의 시가는 이틀동안 78억 달러(9조 4000

억 원)이 증가했다. 

대용량 판매, 유료 회원제라는 기존 전통 

유통업체에 반하는 전략을 펼쳤지만 중산

층을 타깃으로 전통 오프라인 매장은 물론, 

온라인 매장에 비해서도 저렴한 가격이 소

비자를 움직인 주요 요인으로 해석되고 있

다. 여기에 방대한 중국의 소비시장, 소비자

들의 구매력과 잠재력 또한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오픈 초기의 인기

가 언제까지 유지될 지 알 수 없다"면서 "코

스트코의 가격 우세 유지, 공급채널과 물류

창고의 저원가 운영, 중국 소비자들의 유료 

회원제에 대한 적응 등이 코스트코가 풀어

나가야 될 과제"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31면

윤가영 기자

13~14일 예심, 28일 한민족대잔치서 10팀 경연

몰려든 고객으로 영업중단, 방문자 2000명 제한

이틀만에 주가 78억 달러 증가

한식품발전협의회·한식당 후원

CONTENTS

05 상하이뉴스

09 인터뷰

18~19 테마

22 중국통

11~13 핫이슈

중국 <랩오브차이나> 사로잡은 

한국 힙합 아티스트 ‘소람’

상하이 해외유통업
 ‘마트’ 탐방 

메트로, 알디

이런 아르바이트도 있어? 

중국 이색 알바

상하이서 즐기는 
이국적인 명소 11곳  

“안경은 얼굴이다” 

룩옵티컬, 

중국 시장 공략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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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은 얼굴이다”룩옵티컬룩옵티컬
상해 7대 상권 동시 오픈!상해 7대 상권 동시 오픈!

브랜드 어워드 연속 5년 대상 수상

싸고 예쁘고 다양한 안경



상하이 뉴스  52019년 8월 31일 토요일

정재승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초청 특강이 상해한국학교에

서 개최된다. 정재승 교수는 오는 9

월 6일(금) 오후 2시 30분 상해한

국학교 음악당에서 개최되는 '2019 

STEAM 아카데미'에 초청, 한국학

교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 교민들을 

대상으로 강연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2019년 교육부 재외 

한국학교 교수·학습자료 지원사업

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행사로 ‘인

공지능(AI)과 블록체인 등 4차 산

업혁명 시대의 기술과 뇌과학에 기

초한 인간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정재승 교수가 직접 방문해 강연한

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하는 

세상에서 벌어질 일, 인공지능시대

에 인성 지성이 가야 할 길, 4차 산

업혁명 시대에 미래의 기회를 발견

하기 위한 과학자의 통찰에 대한 

내용이다. 

정재승 교수는 뇌를 연구하는 

물리학자로 현재 한국과학기술원

(KAIST) 바이오 및 뇌공학과 교수

로 재직하고 있다. 또 2009년 세계

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서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 선정되는 등 2011년 

대한민국 과학문화상을 수상한 대

한민국을 대표하는 뇌과학자이다. 

저서로는 ‘과학콘서트;와 ‘열두 

발자국’ 등이 있다. 최근에는 TV프

로그램 ‘알쓸신잡(알아두면 쓸데없

는 신비한 잡학사전)’에 출연해 과

학 지식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데 

힘쓰고 있다. 

상해한국학교 김태경 담당교사

는 “상하이에서 어렵게 개최되는 

이번 특강에 관심있는 학부모와 교

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자리를 

좀 더 만들고자 강연 준비에 만전

을 기하고 있다”라며 “과학자로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뇌 과학 속의 

삶의 지혜를 흥미롭게 배울 수 있

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

했다. 

(문의: zephysoul@naver.com)

푸동1공항 출국장서 수령

뇌과학자 정재승 교수, 상해한국학교 강연

“안경은 얼굴이다”
룩옵티컬, 중국 시장 공략 본격화

루자주이 시내 면세점 오픈

지난 23일 상하이 루자주이(陆家

嘴)에 시내 면세점이 오픈했다. 면

세점은 푸동상웨완추안창(浦东尚
悦湾船厂) 1862프로젝트 구역에 

위치해있다. 면세점은 800㎡ 규모

에 1층은 화장품과 향수, 2층은 선

글라스, 장신구, 가방, 완구 등을 판

매하고 있다고 펑파이신문(澎湃新

闻)이 전했다.  

면세점에 진열된 제품들에는 중

문 라벨이 표시돼 있지 않지만 벽

면에 설치된 스캐너를 통해 제품의 

중문 설명 및 가격을 확인할 수 있

다. 이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제품들

의 가격은 공항 면세점과 같다. 

한편, 2016년 차오자두웨다(曹家

渡悦达)889광장에 오픈한 중푸(中

服)면세점은 해외 쇼핑에서 돌아온 

내국인들의 쇼핑 연장선인 반면, 이

번에 오픈한 루자주이 시내 면세점

은 내국인이 이용할 수 없고 외국인

과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등 지역

의 주민들만 쇼핑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중푸 면세점에서는 쇼

핑한 물품을 직접 수령할 수 있었

지만 루자주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은 푸동1공항 출국장에서만 

받을 수 있다. 또한 면세점에서 고

객이 구입한 물품을 공항까지 배송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공

기 출발 48시간 전에 미리 구입을 

해야 한다. 

윤가영 기자

“안경은 얼굴이다” 아이웨어 

전문기업 룩옵틱스 (대표 허명

효)는 룩옵티컬의 글로벌 진출 

신호탄으로 중국시장 공략을 본

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안경을 파는 것이 아

니라 스타일과 이미지를 판다”

는 새로운 생각과 “싸고 예쁘고 

다양하게” 라는 차별화 된 브랜

드 가치로 지난 25년간 대한민국 

아이웨어를 대표해 온 룩옵틱스     

(대표 허명효)가 브랜드 저력을 

앞세워 상해 7대 중심 상권 동시 

오픈을 시작으로 본격 진출한다.  

상하이 중심 최고급 쇼핑몰인 

쉬자후이 강후이광장을 중심으

로 한인 밀집 지역인 홍췐루와 

구베이에서 가까운 텐산바이셩 

요우커백화점과 이 여세를 몰아 

올해 안에 광동성 선전(深圳)까

지 진출할 계획이다. 

오픈 행사로 파격적인 프로모

션을 진행한다. 오픈 후 한 달 동

안 모든 구매고객에게 청광렌즈 

(유해청색광차단렌즈)를 무료 

증정하며(세트구매 시) 명품, 필

라 포함 전상품 30% 할인, 그리

고 전구매고객에게 패션 사은품

을 증정하는 등 매장 별로 독특

하고 고객에게 실제 혜택이 돌아

가는 이벤트를 준비했다. 

룩옵틱스 중국법인장(송진우 

이사) “실용적이면서 감각적인 

아이웨어 제품을 통해 고객에

게 가장 세련된 이미지를 선사

하는 최적의 스타일숍으로 K-

eyewear 명소로 안착하고자 하

며 중국 내 유통 규모를 더욱 확

대해 2020년까지 주요 도시에 

50개점 이상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오픈 이후에도 고객 반

응을 면밀히 파악해 브랜드 정체

성은 유지하되 적절한 현지화를 

통해 전략적으로 매장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내국인 이용 불가, 출발 48시간 구입해야

4차 산업혁명 뇌과학에 기초한 인간 대응 전략

내달 6일 학부모·교민들 청강 가능

상하이 7대 상권 동시 오픈

2020년까지 중국 50개점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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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와이마이(外卖, 음식 배

달 서비스)’ 이용자가 3억 5800만 

명을 기록했다. 27일 인민일보해

외망(人民日报海外网)은 중국 시

장조사 기관 아이메이(艾媒) 보고

서를 인용해 지난해까지 전국 와이

마이 이용자 수가 3억 5800만 명으

로 전체 시장 규모 2400억 위안(40

조 6500억원)을 기록했다고 보도

했다. 중국 와이마이 플랫폼의 평균 

주문 금액 40위안(7000원)으로 계

산해 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국

에서 매일 1000번의 음식이 배달이 

된 셈이다. 

전담산업연구원(前瞻产业研究

员)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음식 배

달 시장 성장률은 10% 이상으로 

전통 외식업 성장률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이 같은 성장률 유지된다면 

오는 2020년에는 와이마이 시장 규

모가 3000억 위안(50조 8000억원)

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왕싱(王兴) 메이퇀뎬핑(美

团点评) CEO는 2분기 재무보고서 

회의에서 “중국 도시 인구는 8억 

6000만 명으로 매일 3끼로 계산해 

보면 하루 25억 톤의 음식이 필요

하다”며 “이중 현재 업계 1,2위인 어

러머(饿了么), 메이퇀 두 회사의 침

투율은 2%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

해 시장 잠재력이 막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와이마이 시

장 규모가 커질수록 많아지는 일회

용 쓰레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현재 평균 30위안(5000원)가

량의 배달 음식에서 4개의 일회용 

그릇, 2개의 일회용 수저, 1개의 비

닐 봉투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증정되는 간장 비닐, 

설탕 등을 합치면 하루에 중국 전

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다.

실제 다수의 회사가 모여 있는 

오피스 빌딩의 생활 쓰레기 중 절

반 정도가 와이마이 쓰레기인 경우

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쓰레

기들의 부피는 전체의 60~70%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베이징에 위

치한 오피스 빌딩 관계자는 말했다. 

업계에서는 현재 쓰레기 재활용이 

아직 생활화되지 않은 지역이 대다

수이기에 일회용 그릇이 아닌 일반 

그릇을 사용한 뒤 배달원이 회수하

는 등 대체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민희 기자

올해 10월 1일 국경절 연휴 기간

에 8억명이 여행을 떠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28일 중국신문

망(中国新闻网)이 보도했다. 씨트

립이 발표한 '2019국경절 연휴 추

이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8

억명이 여행길에 나설 것으로 예상

되는 가운데 이 중 31%는 4~6일 

일정으로, 40%가 넘는 사람들은 7

일 이상의 긴 여행길에 나설 것으

로 전망됐다. 

올해 10.1황금연휴 기간 국내 여

행코스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지난

해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국내 여행 코스 가운데서 단

체여행자들 사이에서 가장 큰 인기

를 모으고 있는 것은 란저우(兰州), 

시닝(西宁), 우루무치(乌鲁木齐), 어

지나기(额济纳旗), 베이징(北京). 리

장(丽江), 쿤밍(昆明), 싼야(三亚), 

꾸이린(桂林), 장자제(张家界) 등이

다. 자유 여행자들 사이에서 큰 인

기를 모으고 있는 여행지는 싼야, 

광저우, 청두, 상하이, 베이징, 충칭, 

시안, 샤먼, 리장, 주하이 등이다. 

이밖에 10월 연휴에 여행을 가

장 많이 떠나는 도시 사람들은 상

하이, 베이징, 광저우, 청두, 선전, 난

징, 항저우, 충칭, 우한, 톈진 등으로 

조사됐다. 

한편, 해외 여행지 가운데서 중국

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나라는 일본, 

태국, 이탈리아, 러시아, 미국, 터키, 

인도, 독일, 호주와 영국 순이었다. 

윤가영 기자

해외여행지 일본-태국-이탈리아 순

음식배달시장 40조 6500억원

배달 포장 쓰레기로 ‘골머리’

中 ‘와이마이’ 3억5000만명 돌파

국경절 연휴 8억명 여행 떠난다 

中 6곳에 자유무역 시험구 신설 
장쑤 자유무역구, 해외 투자합작·제조업 혁신발전 

중국이 산동(山东), 장쑤(江

苏), 광시(广西), 허베이(河北), 

윈난(云南), 헤이롱장(黑龙江) 

등 6곳에 자유무역 시험구를 

신설키로 했다고 26일 CCTV 

뉴스가 전했다. 중국국무원은 

산동, 장쑤, 광시, 허베이, 윈난, 

헤이롱장 자유무역시험구 총

체적 방안(中国自由贸易试验

区总体方案)을 통해 이 6곳을 

각자의 특색이 있는 자유무역

지구로 발전시켜 새로운 개혁

개방의 고점(新高地)을 마련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각 지역은 

차별화한 개혁의 시범지역으

로 그 역할을 하게 된다. 산동

자유무역 시험구는 바다를 

특색으로 하는 산업을 발전

시키고 중국-일본-한국 3개

국 경제합작을 촉진하기 위

한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장쑤 자유무역시험구는 해

외 투자합작과 더불어 제조업

의 혁신발전 등을 위한 조치

를 마련할 예정이고 광시 자

유무역시험구는 동남아국가

연합과의 합작관계 설립과 서

부 육해상 문호항구 건설 등

에 비중을 두고 자유무역구

를 건설할 예정이다. 

또 허베이 자유무역시험구

는 글로벌 상품(Commodi-

ties) 무역, 생물의약과 생명

건강산업 개방 등을, 윈난 자

유무역시험구는 국경지대 경

제합작 모색과 과학기술 분

야의 글로벌합작 확대를, 헤

이롱장 자유무역시험구는 실

물경제 전환과 업그레이드 및 

러시아, 동북아 간 교통 물류

센터로의 부상을 목표로 자

유무역구를 건설하게 된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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亚 브랜드 TOP 10에 중국 7개

최근 홍콩에서 발표된 ‘2019 아

시아 브랜드 500강’ 순위에서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1위를 차지했다. 

한국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삼

성이 7위로 10위권 안에 진입했다. 

27일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은 

세계브랜드실험실(World Brand 

Lab)이 선정한 올해 아시아 브랜

드 500강 순위에서 중국 브랜드가 

212개로 가장 많았다고 보도했다. 

전체 브랜드 순위에서 중국이 차지

하는 비중은 무려 42%에 달했다.  

이어 일본과 한국이 각각 138

개, 49개로 국가별 순위에서 나란

히 2~3위를 차지했다. 이 밖에 인

도(29개), 싱가포르(21개), 호주(13

개), 태국(9개), 아랍에미리트(6개) 

순으로 많았다. 

올해 아시아 최강 브랜드로는 일

본 도요타 자동차가 지난해에 이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중국 국가전령

망공사, 중국 공상은행이 그 뒤를 

추격했다. 4위부터 10위까지는 순

서대로 하이얼(海尔), 혼다, 텐센트, 

삼성, 화웨이, 차이나생명보험(中

国人寿), 페트로차이나(中国石油)

이 이름을 올렸다. 삼성은 지난해 

5위에서 2계단 떨어졌고 텐센트도 

3계단 하락했다. 한편, 화웨이는 중

국 소비자들에게 가장 호평 받는 

브랜드로 꼽혔다. 

업종 별로 보면, 500강 브랜드 

중 금융업이 62개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미디어(52개), 식품음료(43

개), IT(42개), 전자기계(27개)가 뒤

를 이었다. 

세계브랜드실험실은 “올해 아시

아 각국의 IT 브랜드는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다”는 분석

을 내놨다. 호주 공상관리대학 진클

라우드 라리체 교수는 “무역, 환율, 

품질 등의 요인이 현재 아시아 브랜

드의 세계 시장 명성에 영향을 미치

고 있다”며 “외부 환경이 브랜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

기 위해 각 브랜드 소비자의 생활을 

개선하고 사회에 봉사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브랜드실험실의 ‘아시아브랜

드 500강’은 지난 2006년 이후 매년 

발표되고 있다. 순위는 브랜드 시장 

개척 능력, 시장 점유율, 이윤 창출 

능력 등 브랜드 영향력을 평가 기준

으로 삼고 있으며 구체적인 평가 지

표로는 시장 점유율, 브랜드 충성도, 

아시아 리더십 3가지가 있다.  

이민희 기자

디디, 한국 진출설 “사실 무근”

최근 중국 최대 차량공유 서비

스 업체 디디추싱(滴滴出行)이 한

국 진출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디디 측은 “현

재 (한국 진출에 대한) 의향이 없

다”며 보도 사실을 부정했다. 

지난 27일 신경보(新京报)에 따

르면, 디디추싱은 내년 한국에 자

회사 설립을 위해 한국 미래오성

그룹과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으

로 알려졌다.  

실제로 한국 미래오성그룹 관계

자는 “2020년 한국 합작 자회사 

설립을 위해 디디추싱과 긴밀한 

논의를 하고 있다”며 “현재 모바일 

플랫폼 설계는 거의 마무리됐으며 

디디추싱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디디추싱의 

한국 진출이 지난해 일본, 오스트

리아 시장 진출 이후 세계 시장으

로 거점을 넓히려는 의도로 풀이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디디

추싱이 향후 한국 시장에서 제도

적 문제, 콜택시 서비스 자격증 문

제 등 여러 가지 난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디디 측이 신경보 인터뷰

에서 “보도 내용이 부정확하다”

며 “디디는 현재 한국 진출 의도

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디디

추싱의 한국 진출은 사실상 불투

명해진 상황이다. 

유재희 기자 

1위 도요타, 삼성 5→7위, 텐센트 3→6위

中 부동산 대출금리 新기준 발표

중국이 오는 10월 8일부터 개인

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대출우대

금리(LPR)와 연동시키도록 하는 

정책을 적용하게 된다. LPR은 18

개 상업은행이 매월 자체적으로 

발표하는 대출금리로, 인민은행

은 오는 10월 8일부터 각 은행들

에 LPR을 참조해 부동산대출금리

를 정하도록 한 것이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첫 주택 

부동산대출의 경우 최근 1개월 

LPR보다 낮아서는 안되고 2주택

의 부동산대출의 경우 LPR보다 

최소 60%P 높아야 한다. 따라서 

10월 8일부터 생애 첫 주택 구입

자는 4.85% 금리에 주택담보대출

을 받을 수 있게 되고 2주택자는 

5.45% 금리에 주택담보대출을 받

을 수 있게 된다. 

8월 20일 기준, 5년 만기이상 

LPR 금리는 4.85%로 5년 만기이

상 대출기준금리 4.9%보다 다소 

낮았다.  

얼핏 보기에는 새로운 대출 금

리기준이 기존보다 금리가 낮아지

는 효과를 나타내는 듯이 보이나 

사실상 그렇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다. LPR금리가 계속 

변동하고 있는데다가 종전에는 대

출금리가 10~15% 할인 적용되기

도 했으나 신 기준이 적용되면 이 

같은 할인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조치는 실물경제 부

양을 위해 시중에 푼 돈이 끊임없

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는 현상을 끊어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이미연 기자

첫주택 구입자 대출금리 4.85%

500위권 日 138개, 韩 149개

순위 브랜드 국가

1 도요타 일본

2 국가전력망공사(国家电网) 중국

3 공상은행(工商银行) 중국

4 하이얼(海尔) 중국

5 혼다 일본

6 텐센트(腾讯) 중국

7 삼성 한국

8 화웨이(华为) 중국

9 차이나생명보험(中国人寿) 중국

10 페트로차이나(中国石油)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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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랩 오브 차이나’ 사로 잡은 韩 래퍼

한국에 <쇼미더머니>가 있다면, 중국에는  

<랩오브차이나(中国有嘻哈 xī hā)>가 있다.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의 인기와 함께 음원

차트를 휩쓸고 있는 힙합 음악들, 한국만큼 

중국에서도 그 인기는 엄청나다. <랩오브차

이나> 시즌 2가 지난 6월 시작했다. 3~4시간

만에 누적시청자 1억 명에 달할 만큼 화제

를 모으며 방송된 <랩오브차이나>에 한국

인 대학생이 중국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복단대 유학생 ‘소람(小蓝 blue) 씨다.

한국에서 100대 1의 지역 예선을 거쳐 당

당히 우승을 차지하며 본선에 올랐다. 본선

에는 중국 각 지역뿐 아니라 해외지역 예선

을 거쳐 총 1만 여명이 참가했다. 그는 본선 

1차 경연에서 탈락했다. 도전한 것에 만족하

고 쓸쓸히 짐을 챙겨 돌아왔다. 며칠이 지나 

방송된 <랩오브차이나>. 이후 그에게 예상

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다. 참가자 1만 명 중 

카메라에 잡히는 건 하늘의 별 따기라 기대

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화면에 나왔다. 그리

고 방송 영상이 화제를 모았다. “왜 탈락했

지?”,    “실력이 이렇게 좋은데 탈락이라니”, 

“공정한 심사가 맞나?” 등등 관심과 응원 댓

글들이 이어지며 팬들이 늘어났다. 

소람 씨 소속사 상하이 러즈(LEZ) 엔터

테인먼트를 찾았다. 복단대 대외한어과에 

재학 중인 소람 씨는 초등 5학년때 산동성 

한 도시에서 나 홀로 중국 유학을 시작했다.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한국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중국 생활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중국어가 유창했기에 랩오브차이나 도전이 

가능했겠지만 중국에서 힙합을 하게 된 그

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랩오브차이나 어땠나

사춘기를 힙합으로 보냈다. 대학에 와서 

크루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지금의 러즈 엔터와 인연이 닿아 랩오브차

이나를 준비했다. 한국 갈 기회가 있어서 갔

다가 한국으로 유학온 중국 유학생들 틈에

서 지역 예선을 치렀다. 물론 중국어로. 한국 

유명 아티스트도 참여한 걸 보니 중국 힙합

이 시장성 때문인지 위상이 꽤 올라갔구나 

생각했다. 100여명의 경쟁을 뚫고 우승했다. 

본선 경연에 큰 기대는 없었다. 도전 자체에 

의미를 뒀기 때문에 탈락에 미련도 없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팬들의 사랑을 받게 돼 

감사하게 생각한다.

합합,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  

가족을 떠나 5학년 때부터 중국에서 혼

자 학교를 다녔다. 홈스테이에서 지낸 조기 

유학생이다. 힘든 시간을 음악을 들으며 지

냈다. 그러다 힙합을 접하게 됐다. 솔직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다룰 수 있는 힙합의 매력

에 빠져 지내다가 직접 해보고 싶다는 생각

이 들었다. 무작정 혼자 시작하게 됐는데, 그

간 경험해보지 못한 즐거움을 느꼈다. 그때

부터 남들의 시선이 아닌 나만을 위한 즐거

움을 찾게 됐다.

본격적으로는 4년 전, 고등학교 2학년때

부터다. 홈스테이 규정상 휴대폰은 주말에

만 사용할 수 있어서 주말에 음악을 다운받

아서 주중에는 MP3로 들어가며 작업을 해

봤다. 비트에 가사 쓰는 것을 시작해서 지금

은 프로그램을 다루며 비트를 만들어 낸다. 

어린 나이에 나홀로 유학길 힘들지 않았나

한국에서 초등학교 시절 힘들었다. 뚱뚱

한 외모 때문에 또래들로부터 괴롭힘을 당

했다. 5학년때 내 안에 쌓였던 것들이 터졌

던 것 같다. 부모님과 함께 왔던 중국여행, 

그때 중국이 낯설지 않았다. 당시 부모님은 

괴롭힘을 당한 것을 몰랐다. 중국에서 공부

해보고 싶다고 하니 중국의 가능성을 보고 

허락해 주셨다. 난 단지 괴롭힘을 피해 편안

한 곳을 찾아서 오게 된 것이라 초등 졸업만 

하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길어졌다.

어린 나이에 무엇이 옳은지 모르는 일들

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러

다 보니 사춘기 시절 방황을 오래했다. 방황

의 시간을 지나면서 방향을 찾게 됐다. 그것

이 음악이었다. 음악을 통해 그 시간들을 되

돌아보게 됐다. 아프기도 했지만 돌이켜보

면 음악 작업에 좋은 자양분이 된 것 같다. 

중국 힙합 어떤가. 한국과 차이가 있나

중국 힙합 역사는 10여년 됐다. 음악이 올

드하다는 표현을 많이 들어왔다. 그러나 <랩

오브차이나>를 계기로 새로운 음악이 나오

고 빠른 속도로 발전했다. 한국과의 교류도 

시작됐다. 특히 미국과 교류가 시작되면서 

힙합 음악 발전에 속도가 붙었다. 

5~6년 전 들었던 중국 힙합은 올드하다

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 좋

은 음악들 너무 많아졌다. 나라마다 특성이 

달라 비교하기 힘들지만. 중국 힙합만의 음

악적 배경이 있어서 다른 색깔의 음악을 보

여주고 있다.

힙합은 가사전달이 중요한 것 같은데, 중국어 

가사 어렵지 않나 

가사 라임을 맞추는 등지 외국인이 하기에

는 쉽지 않다. 그만큼 시간을 들여야 한다. 경

연을 준비하면서 중국어 실력도 늘었다. 가사

도 직접 쓰는데 모국어가 아니어서 의미전달

에 있어 많이 헷갈리기도 하고 어려웠다. 

예전 힙합은 가사에 집중해 왔다면 최근 

추세는 가사가 아니라 음악이 좋으면 가사

도 좋게 들린다는 쪽을 바뀌어가고 있다. 음

악적인 특색으로 선호도가 나뉘고 있는 것

이다. 한국어든 중국어든 표현의 문제이므

로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본인의 앨범 소개해 달라

러즈 엔터테인먼트로부터 앨범을 내보자

는 제의를 받았다. 미루고 있다가 <랩오브차

이나>에서 화제를 모은 것을 계기로 올해 6

월 첫 싱글 앨범을 냈다. 트랩, 멜로디컬한 장

르다. 익숙하고 즐기면서 할 수 있어 개인적

으로 좋아하는 힙합 장르다. QQ 등에서 들

을 수 있다.

어떤 힙합아티스트가 되고 싶나

힙합 악을 하고 싶어 하는 후배들에게 겉

멋들지 않고 자신만의 음악을 하라고 얘기

하고 싶다. 나에게 하는 이야기기도 하다. 내 

안에 있는 나를 꺼내 진정성있는 이야기를 

할 것이다. 힙합이 장르 특성상 세다고 해

서 자신이 센 척 할 필요는 없다. 실력을 기

반으로 자신감을 갖고 나만의 음악을 할 생

각이다.

또한 중국에 사는 한국인이다 보니 한국

과 중국 힙합이 콜라보를 하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한중 힙합이 합작 계

기를 마련해서 함께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

해본다. 

고수미 기자

한국 힙합 아티스트 ‘소람(小蓝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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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은 남녀노소가 즐기는 문화

이다. 요즘은 게임을 하지 않는 사

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게임은 

대중적인 요소가 됐다. 게임의 문제

점이라면 바로 중독일 것이다. 최근 

게임중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

다. 이는 지난 5월 WHO는 만장일

치로 게임중독을 ‘게임 이용 장애’

라는 이름의 질병코드(6C51)로 등

록시켰기 때문이다. 사회문화의 일

부분인 게임을 규제하는 것에 큰 우

려를 표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와는 

반대로 게임중독 질병코드 등록을 

반기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WHO

의 게임중독 질병 등록이 과연 옳

은 일이고,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

칠지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게임중독 질병의 기준은? 

WHO가 제시한 기준에는 ▲게임 

통제기능 저하(예: 시작, 빈도, 강

도, 지속 시간, 종료, 상황) ▲게임

을 다른 삶의 흥미나 일상생활 보

다 우선시 ▲악영향이 발생했음에

도 불구하고 게임 이용을 지속하거

나 확장. 이 3가지 행위가 12개월 

동안 지속할 시 중독으로 진단한

다. 그러나 모든 조건이 충족되고 

증상이 심각할 시 요구되는 지속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제시돼 

있다. 하지만 이는 단순 권고에 불

과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적용국가

의 법률, 정서 등에 따라 달라진다.

게임중독 질병등록 왜 문제인가? 

‘중독’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다. 당연히 게임중독 

또한 부정적인 사회 현상 중 하나

이다. 그러나 이것을 질병으로 분

류하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게임중독의 질병 등록이 옳지 않은 

것은 단순 게이머들만의 생각이 아

니다. 실제로 존스 홉킨스, 옥스퍼

드 등의 전문가들은 ICD-11(게임

중독 질병분류 개정안) ‘WHO의 

게임중독 질병코드 분류는 부실

한 연구기반과 도박기준에 대한 지

나친 의존 그리고 일반 게이머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WHO의 질병

코드 등록은 철회돼야 한다’라는 

성명서를 제출했다. 이외에도 많

은 사람이 WHO가 주장한 질병분

류 기준의 불확실성과 질병 등록을 

통해 기존 게이머가 입을 피해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불확실한 분류기준 

명확하지 않은 중독기준은 질병

코드 부여가 가진 큰 문제점이다. 

게임중독의 질병코드(6C51)는 도

박 중독(6C50)과 같은 ‘게임 이용 

장애’의 하위분류다. 문제점은 도

박 중독과 게임중독의 질병 분류 

기준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즉 게

임중독에 대한 충분한 연구 없이 

질병 등록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이

다. 게다가 게임중독에 대한 정확

한 치료 방법 또한 연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WHO가 제시한 기준은 정도의 

심각성과 지속시간을 얼마나 단축

할 수 있는지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 또한 큰 문제점인데, 국가에 따

라 정도의 심각성에 의한 지속시

간 단축이 극단적으로 짧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게임과 

일상생활 등 범위를 정확하게 규

정하지 않았다. 또 제시한 기준이 

낚시, 등산, 스포츠 등 다른 여가생

활에도 적용 가능한 점 또한 문제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게이머들과 게임업계 피해 예상

한국에서 게임은 대중문화 중 

하나이다. 한국 어디서든 PC방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만큼 한

국인들의 게임 사랑은 특별하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게임에 대

한 사회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

다. 2011년부터 시행된 셧다운제부

터 2013년에는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이하 게임중독 

법을 발의하기 위한 시도 또한 있

었다. 이처럼 이미 게임에 대한 부

정적인 시각이 팽배한 한국사회에

서 WHO의 질병 등록은 게임에 대

한 인식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 이는 프로게이머와 

게임 프로리그에 대한 인식도 긍정

적이지 않은 한국사회에서, 게임이

라는 대중문화가 자리 잡기는 더욱 

힘들어지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게임산업은 비약적으로 

성장 중이다. 2018년 기준 게임산

업의 시장규모는 약 13.9조 원이며 

2020년에는 약 14.8조 원 가량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게임중독

의 질병 등록이 그대로 한국에 적

용된다면, 한국의 게임산업은 침

체기를 맞을 것이다. 중앙대 정신

건강의학과 한덕현 교수는 “과연 

WHO의 진단기준에서 벗어난 게

임을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 스테스튼대 크

리스토퍼 퍼거슨 교수 또한 “WHO

의 게임 질병코드 부여는 사회적 

손실을 가져올 어리석은 생각”이

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게임 

질병코드 등록으로 한국을 포함

한 게임산업이 받을 손실은 적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발표한 보

고서에 따르면, 게임 질병코드 부

여시 한국 게임산업의 피해액은 

2023년 2조2064억 원, 2024년 3

조 9467억 원, 2025년 5조2004억 

원 가량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게임중독 질병코드 부여

과연 옳은가 

한국은 WHO의 게임중독 질병

코드 부여 이후, 이를 받아들이는 

것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다. 한

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게임중

독이 정식 질병이 되는 것은 빨라

도 2025년일 것이다. 아직 먼 미래

일 것이라고 생각될 것이다. 하지

만 공신력 있는 WHO가 게임중

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것은, 각종 

정부 기관에 게임을 규제할 수 있

는 구실을 마련해 준 것이다. 게임

에 부정적인 인식을 지는 사회에

서 WHO라는 공식기관의 발표를 

덧붙인다면, 대중에 대한 설득력

은 올라갈 것이다. 즉 이전보다 게

임을 규제하는 법안이 통과되거나 

이를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표를 

얻을 확률이 올라간다는 것이다.

게임, 질병 아닌 문화로

게임중독은 분명히 게임의 부

정적인 단면이다. 그러나 이를 질

병으로 분류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이를 통해 게임 산업과 게

이머들이 받을 불이익은 적지 않

다. WHO와 정부의 성급한 판단으

로 인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볼 것

이다. 게임중독 질병화를 통해 게

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증가

시키고, 이를 이용해 게임을 규제

하는 것은 정당한 방법이 아니다. 

게임을 부정하고 규제하는 것보다 

게임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이를 통해 건강한 게임

문화가 사회에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게임에 대한 

인식이 하나의 ‘질병’에서 ‘문화’로 

바뀔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학생기자 유지민(상해한국학교 11)

WHO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록

게임중독 정말 질병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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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가장 큰 마케팅 채널 ‘위챗’

몇 년 전부터 위챗이 중국 내 마케팅 채널

로 각광을 받으면서 한국 기업들도 위챗 마

케팅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2018년 위챗의 

월 활성화 인구는 약 10억8000만 명으로 일

일 평균 메시지 전송량은 약 450억 개에 달

했다. 위챗에는 위챗 안의 작은 어플인 샤오

청쉬(小程序), 한국의 카카오 스토리와 비슷

한 모멘트(朋友圈) 등 편리한 기능들이 지

속적으로 등장하면서 이용자 수의 증가세

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 세계적으

로 중국에서 빠지지 말아야 할 마케팅 채널

로 급성장하게 됐다. 하지만, 위챗 마케팅만 

활용하는 것은 중국에서 좋은 마케팅 방법

이라 할 수 없다. 

 

“위챗 마케팅만 할래요”

누구나 쉽게 개설할 수 있고 누구나 사용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계획없이 위챗 공

중계정을 개설하는 기업들이 우후죽순 생

겨나고 있다. 공중계정을 개설한 후 콘텐츠

를 올려보지만 실제로는 저조한 팔로워 증

가, 저조한 구독량으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

이다.

위챗은 기본적으로 폐쇄형 SNS 채널이

다. 위챗 마케팅은 기업 공중계정에 팔로우

한 인원들에게만 콘텐츠가 노출되는 형태

다. 이용자 개인이 다른 이용자에게 추천 혹

은 전달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 기업의 공중

계정을 인지할 수 없다. 최근 검색기능(搜一

搜, 위챗 내 기타 공중계정, 샤오청쉬 등을 

검색하는 시스템)이 개발됐으나 해당 기능

을 사용해 개설된 공중계정으로 유입되는 

소비자는 극히 드물다.

다만 해당 기업의 공중계정을 검색해 팔

로우했다는 의미는 그 기업의 제품 또는 브

랜드에 관심이 많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

으며, 실제로 제품을 구매했거나 구매하고

자 하는 소비자들일 것이다. 다시 말해 ‘충

성고객’을 모집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

서 목적에 적합한 채널이며, 그 외의 마케팅 

채널들은 기업의 브랜드를 인지시키고 재확

산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중국의 마케팅 경로

중국에는 수 많은 채널들이 존재하지만 

간략하게 몇 가지만 선정한다면 위챗(微信), 

웨이보(微博), 바이두(百度), 샤오홍수(小红

书), 도우인(抖音) 등이 있으며 위에서 언급

한 소비자의 구매 단계별로 각 플랫폼 특징

을 활용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웨이보(微博)

웨이보는 기업명의로 된 계정을 생성하고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해 기업의 인지도를 

향상시키는데 효율적인 플랫폼이다. 개방적

이라는 뜻은 검색이 가능하고 팔로우를 하

지 않아도 유저들에게 콘텐츠가 노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비슷한 마케팅 채널

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개방적 채널은 장문의 콘텐츠를 요

구하는 위챗보다 접근성이 용이하고 관리

하기도 쉬운 편이다. 또한 바이두 검색에도 

일정 부분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이두 

마케팅을 염두해 두고 있다면 웨이보(微博)

마케팅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샤오홍수(小红书)

현재 중국에서 급 부상 중인 마케팅 채

널들인 샤오홍수(小红书), 도우인(抖音) 등

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 채널들의 

특징은 소비자의 관점에서 제품의 특징을 

잘 살려 창의성있는 방향으로 활용된다는 

것이다. 샤오홍수에는 개인들의 제품 사용

후기, 제품 100% 활용 TIP 등, 소비자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주제로 콘텐츠들이 업

로드 된다. 샤오홍수 이전에는 웨이보 및 블

로그를 통해 이러한 후기 콘텐츠를 접할 수 

있었지만 웨이보 사용자 감소, 블로그의 몰

락으로 현재는 샤오홍수가 NO.1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오홍수는 화장품 업종이 가

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데 수 많은 화장

품 중 실제 다른 유저의 사용 후기를 통해 

간접경험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 구매로 이

어지게 된다. 이러한 채널을 활용해 소비자

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더 간단하고 재미

있게 제품을 홍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이 필요하다.

도우인(抖音)

도우인은 15초~1분 내 클립 동영상이 주

류를 이루는 채널로 재미 요소와 빠르게 넘

어가는 형태의 동영상을 접목시켜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이다. 유튜브와 유사하지만 동

영상의 길이가 매우 짧고 다른 영상으로 넘

어가는 것이 훨씬 간편하다 것이 다른 점이

다. 도우인에서는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해 홍

보 동영상을 제작하더라도 단순 광고 느낌

의 영상을 배포한다면 소비자의 손은 다른 

화면으로 이미 넘어가고 있을 것이다.

바이두(百度)

소비자들은 어떤 채널을 통해 A브랜드 

내용을 접하게 되고 관심이 생기면 바이두

에서 검색을 하게 되는데 바이두의 바이두

백과(百度百科), 언론(新闻), 지식인(问答) 

등에 적혀있는 내용들을 통해 해당 브랜드

를 판단하게 된다. 

바이두의 특징으로는 특정 키워드 검색 

시 노출되는 콘텐츠는 네이버처럼 각 카테

고리별로 노출되는 형식이 아니라 구글처

럼 카테고리 없이 언론, BBS, 지식인 등 모

든 콘텐츠들이 함께 노출된다는 점이다. 바

이두 채널에서는 SEO(Search Engine Op-

timization)기법이 중요하다. SEO(Search 

Engine Optimization)란 ‘검색 엔진 최적화’

라고 불린다. 한국에서 블로그 마케팅을 할 

경우 제목, 본문내용에 있는 키워드를 검색

할 경우, 첫 화면에 노출되도록 하는 기법

을 의미한다.

네이버, 바이두, 구글 등은 모두 각각 콘

텐츠를 찾아내고 이 정보들을 끌어오는 봇

(bot)이 존재한다. 특정 로직에 따라 우리가 

배포하는 콘텐츠들 중 가장 적합하다고 판

단되는 내용을 상단에 노출시킨다. 따라서, 

각 채널에 맞는 마케팅 접근이 필요하고 이

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위챗(Wechat, 微信)

많은 사람들이 위챗 마케팅을 희망하지

만 위챗 마케팅은 위에서 언급한 소비자의 

제품 구매 단계의 2~3단계에 해당한다. 위챗

은 팔로우 기능 및 폐쇄적 접근 방식 등을 

활용해 ‘충성고객’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플

랫폼으로 활용해야 한다. 위챗에서는 CS기

능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구매

단계 중 비교단계 혹은 구매 이후 단계로 판

단할 수 있다. 위챗에서는 이미 확보된 고객

들에게 어떤 콘텐츠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위챗은 충성고객 관리 및 CS

기능을 가지고 있는 채널이며, 여러 채널를 

통해 유입되는 소비자들의 종착역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충성 고객들이 위챗 공중계

정 팔로워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것

이다. 또한 중국 마케팅은 1~2개 채널이 아

닌 여러 채널을 같이 운영해 다양한 채널

에서 노출된 기업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서

로 간의 연결성을 갖출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해나가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봐야 할 

것이다.

*본 칼럼은 코트라에 기고된 내용입니다. 

전문은 코트라 해외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

습니다.

박병규(BS커뮤니케이션 대표)

중국 온라인 마케팅, 채널별 맞춤형 콘텐츠 필수

IT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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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동지역 한글학교 교사 합동연수회 열려 중국인이 열광한 코스트코 제품은?

글로벌 대형 마트의 무덤으로 불리는 중

국에서 코스트코가 예상을 뒤엎고 중국 유

통시장 판도를 흔들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27일 성대하게 문을 연 코스트코 상

하이 민항점(闵行), 오픈 때부터 시작된 인

파 행렬은 결국 주변 교통을 마비시키고 영

업 중단 사태까지 이르렀다. 28일 신랑재경

(新浪财经)은 코스트코의 오픈으로 상하이 

시민들은 더 편리한 혜택을 누리고 중국 전

체 소매업계에도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것이

라고 전했다. 신문은 코스트코 오픈 첫날을 

한 마디로 정리했다. ‘人’즉 구름떼 같이 모인 

사람들이다. 저우제룬의 콘서트나 춘절의 기

차역보다 이날의 코스트코에 더 많은 사람

이 몰렸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오픈 첫 날 중

국인들에게 인기 많았던 제품은 무엇일까? 

명품·신선식품 인기 

가장 인기가 높았던 제품은 바로 신선식

품, 그 중에서도 ‘고기’였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북적인 곳은 수입 소고기, 해산물 코너

였고 심지어 맨 손으로 소고기를 집어가는 

사람도 흔히 볼 수 있었다. 먹거리 중 가장 

핫 했던 제품은 바로 한 마리 34.9위안인‘로

스트 치킨’으로 현장에서 직접 구워 주는 이 

치킨 앞 대기줄이 가장 길었다는 후문이다. 

이 외에도 우유, 계란, 호주산 소고기 등은 

거의 모든 쇼핑카트에 담겨 있었다. 

가장 긴 대기줄 '로스트 치킨'

두번째로 인기가 많은 제품은 명품과 술 

등 고가 제품이었다. 코스트코는 중국 중산

층을 타겟으로 좋은 제품을 시중보다 저렴

하게 파는 것을 영업 전략으로 세웠다. 매장 

입구에 들어서면 에르메스, 샤넬, 프라다, 로

렉스, 티쏘(Tissot) 등 명품 제품들이 가득

했다. 가격 면에서는 면세점이나 해외 직구

보다 저렴했기 때문에 더욱 인기가 많았다. 

13만 위안, 우리 돈으로 2200만 원짜리 에

르메스 가방은 진열 하자마자 품절됐다. 

한정판으로 판매한 페이텐마오타이(飞天

茅台)의 인기도 뜨거웠다. 53도 마오타이 한 

병에 1499위안에 깜짝 판매하자 순식간에 

품절되었지만 재입고 되지 않아 많은 사람

들이 안타까워했다. 

코스트코 vs 메트로  코스트코 vs 허마 

신랑재경은 메트로와 알리바바의 허마센

셩(盒马鲜生)을 코스트코와 비교하며 성공 

가능성을 점쳤다. 창고형 매장, 회원제, 대량

포장 판매 등 코스트코와 비슷한 운영시스

템을 가진 메트로는 중국인들 평균 임금이 

500위안 정도인 23년 전에 중국에 진출해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인

들의 소비 수준으로는 코스트코 299위안의 

연회비는 1회 쇼핑시 할인 혜택으로 거의 보

상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다. 

필요한 상품은 그때 그때 구매, 30분 이내 

총알배송, 신선 최우선 등 ‘사재기’보다는 소

량 구매를 권하는 알리바바의 허마센셩의 

전략은 중국에서 큰 호응을 얻으며 성공을 

거뒀다. 그러나 코스트코는 많이 살수록 저

렴한 정반대의 마케팅 전략을 고집했고 이 

전략이 통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양한 상품과 수준 높은 고객 서비스, 끊

임없는 중국 현지인들의 트렌드 반영 등은 

앞으로 코스트코가 계속 고민해야 할 문제

라고 강조했다. 

이민정 기자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에서 후원하

는 ‘중국화동지역 한글학교 교사 합동연

수회’가 올해로 제16회를 맞아 지난 8월 

23-24일 양일간에 포동 원홈아트호텔에서 

개최됐다. 상해 포동 주말학교(민명홍 교

장)가 주관한 이번 연수회는 상하이를 비

롯한 남경, 닝보, 무석, 소주, 소흥, 이우, 항

주 등 10여개 한글학교에서 약 90여명의 

교사가 참가했다. 아이들을 위한 효율적인 

교수법에 대한 정보 교환 및 친선 도모의 

시간을 가졌다.

23일 첫날은 상하이총영사관 정재훈 영

사의 축사를 시작으로 재외동포재단에서 

파견된 오문경 교수의 강의와 각 한글학교

의 학년별 분임토의, 각 학교별 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24일은 포동 주말학

교의 둥지인 진핑궈쌍어학교(金苹果双语学

校) 교정 산책을 시작으로 각 학교에서 이뤄

지고 있는 특색 행사 발표가 있었다. 일주일

에 한 번뿐인 짧은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안

전교육과 예술교육, 국사교육까지 다양하고 

폭넓은 각 학교의 행사는 여러 교사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열정

을 갖게 하기에 충분

했다. 특히 이번 행

사는 수준 높은 아

트 전시관 예술 관람

을 할 수 있는 장소

여서 참가한 교사들

의 예술적인 역량을 

끌어올리는데도 도

움이 됐다.

재외동포재단에서 파견된 오문경 교수    

(성균관대)는 양일에 걸쳐 다문화 가정 자

녀의 한국어 교육, 해외에 사는 아동청소년

을 위한 효과적인 한국어 교수법을 강의했

다. 체계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

분석까지 이루어진 강의는 아이들을 가르

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참

가 교사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학교별로 발표한 특색사업 우수사례는 △

무석-학부모 도우미 제도 △상해 포동-논술

교육 및 전통의 날 행사 △닝보-안전교육 △

남경-골든벨 및 민속놀이 △이우-한국문화

체험 및 그림 전시회 등이었다.

분임토의는 학년별로 교사들이 조를 이

루어 교재 및 교수법 등에 대한 정보를 나

누는 시간이었다. 각 선생님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교류하고 학생들의 흥미를 유도하는 

법, 생동감 있게 강의를 할 수 있는 법 등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뜻 깊

은 자리를 가졌다.

주관 학교인 포동 주말학교 민명홍 교장

은 “이번 행사에서 얻은 한글학교 교사들의 

열정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우리 아이들에

게 온전히 전하고, 내년에는 소주에서 만나

자.”는 마지막 폐회사로 참가한 모든 선생님

들께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내년 17회 합동연수회는 쑤저우에서 개

최될 예정이다. 선생님들 모두 건강하고 반

가운 얼굴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한다. 

푸동주말학교 주관, 한글학교 10곳, 교사 90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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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제1회 대교민캠페인 - 공안편(비자, 정책)

[한국상회(한국인회)·주화동·사건사고SOS솔루션]

한국상회(한국인회)·주화동·사건사고SOS솔루션에서 

우리 교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비자의 문제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국 공안국의 정책을, 관련기관의 인사를 

초청하여 직접 들어보고, 교민들의 궁금한 사항을 담당

자와의 문답을 통해 해결하는“대교민 캠페인-공안편”

행사를 진행합니다.

▶ 일시: 9 월 5 일(목) 오후 2시~5시 

▶ 장소: 홍췐루 디존호텔 10 층 

           上海帝璟丽致大酒店/闵行区虹莘路3988号

▶ 참석대상 : 주화동 교민, 상해 소재 각 협의회 및 단체, 

대한민국광역, 지방단체 상해대표처

▶ 행사내용 

1. 민항구 출입국 비자 정책소개 및 사례

2. 민항구 공안국 외국인 정책 소개 및 사례

3. 법류 전문가 초청 외국인 관련 사고 및 소송 사례

와 대응법

▶ 참가 및 문의사항(위챗 스캔) 

주화동사건사고SOS솔루션 교육정책팀장 

김선필 185-1623-5488

제7기 국제무역실무심화 무료강의 단기2개월코스
▶ 모집기간: 8월 1일-9월 4일

▶ 교육기간: 9월 5일-10월 31일

                  매주 목요일 오후2시-3시30분

▶ 대상: 한국어이해가능자. 25명 선착순

▶ 장소: 한국상회 열린공간

           우중루1100호 현윤따샤616호

▶ 후원: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상해대한노인회

▶ 접수: shkocham@naver.com, 021-6208-1743

           davidyh2019@naver.com, 188-1770-9730

영사관소식
연휴기간(추석, 국경절) 전자여권 교부 일정 
변경 안내
2019년 한국 추석연휴(9.12(목)-9.15(일)) 및 중국 중

추절 연휴 (9.13(금)-9.15(일))로 인하여 당관 여권 교

부 일정이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권(재)발

급 신청 예정인 민원인들께서는 본인의 여권 만료일 및 

중국 체류 사증(거류허가)의 만기일 등을 확인하시어 여

권 배송 지연으로 인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주의하시

기 바랍니다.

▶ 9월 5일(목) - 9월 10일(화) 신청여권

  9월 19일(목)부터 수령가능 

▶ 9월 11일(수) - 9월 19일(목) 신청여권

  9월 26일(목)부터 수령가능

▶ 9월 20일(금) - 9월 30일(월) 신청여권

  10월 11일(금)부터 수령가능 

▶ 10월 8일(화) - 10월 10일(목) 신청여권

  10월 17일(목)부터 수령가능

▶ 10월 8일(화) - 10월 10일(목) 신청여권

  10월 17일(목)부터 수령가능

한국상회소식
제14회 한민족 문화제 바자회 신청

9월 28일 제14회 한민족 문화제가 진행됩니다. 예전에

는 한국상회(상해한국상회)에서 전례로 주최하여 왔는

데 올해는 처음으로 한국상회, 상해조선족여성협회 그

리고 옥타 같이 공동 주최로 진행하게 됩니다. 

공동 주최 목적은 상하이 한민족 단합을 취지로 상하

이조선족여성협회가 민족 사회 화합의 디팀돌이 될수 

있는 기반과 자세를  보여주는 중요하고 의미있는 행

사입니다. 

한민족 문화제에는 여러가지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

램이 준비돼 있고, 상해조선족여성협회는 메인 무대 공

연, 바자회 그리고 현장 도우미를 담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 일시: 9월 28일(토) 9시 50분~오후 5시

▶ 장소: 아이친하이 쇼핑광장(吴中路1588号爱琴海)

▶ 참여업종: 한국&조선족 상품

▶ 참가비용: 1200위안(판매대 2대)+텐트/600위안(판

매대 1대)

▶ 접수처: 이나연 177-4977-8096

              상해한국상회 6405-8096

▶ 문의: shkochan@naver.com

빡세게 독서하기 2019년 첫번째 ‘빡독’
2019년 첫번째 빡독을 시작합니

다. '빡독'은 빡세게 독서하자의 줄

임말로 상하이 교민들의 문해력 향

상을 위해 상해한국상회가 주최하는 무료 독서 행사입

니다. 아래와 같이 함께 모여 주말 하루 종일 책을 읽는 

자리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8월 15일(목) ~ 8월 31일(토) 24시까지

▶ 날짜: 9월 21일(토)

▶ 시간: 오전 9시 00분~오후 6시 30분(종료 시간은 행사 

진행에 따라 약간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장소: 상해한국상회 열린공간(吴中路1100号616室)

▶ 문의: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사무국

           전화 021-6405-2566 

           사무총장 강태현 186-2174-5287  

※ 공지사항 필독!

- 빡독은 19세 이상(한국인, 중국동포)부터 신청 가능

합니다.

- 동반자 입장불가입니다. 개별 신청해주셔야합니다.

- 점심 및 저녁으로 간단한 식사(e.g. 도시락, 김밥, 커

피, 초콜릿)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 빡독 행사장 내에서는 모든 음식 반입이 불가합니다.

- 읽을 책 1권 이상씩 꼭 가지고 와 주세요.

- 책을 금방 읽는 분들을 위해 예비책도 준비되어 있

습니다.

- 독서대, 방석 등 장시간 독서에 필요한 개인물품들은 

직접 준비해 오셔야 합니다. (빡독 준비 꿀팁 참고영

상: https://youtu.be/V2lHVwbGCTw)

- 본 행사 중간중간에는 참가자 분들이 직접 참여하는 

‘스피치’시간이 있습니다. 

자유 주제이오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설문 

문항에 체크해 주세요.

- 빡독 행사는 동영상 콘텐츠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참고영상 https://youtu.be/Fl6fIfo5Wmo / https://

youtu.be/6eDvXrIaXIM)

- 노쇼(No Show)는 비매너! 빡

독 행사에 정말 오고 싶은 분들

이 많습니다. 참석신청은 100% 

확신이 들 때 해 주세요!

- 아래 QR 코드 휴대폰으로 스캔

하셔서 참가신청 하시면 됩니다.

상하이저널
인재 채용

상하이저널에서 사세 확장에 따른 각 부문의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모집 부문 세부 업무 지원 자격

취재기자
취재 및 

기사작성

-중국어 능통자
-관련 경력자 우대
-중국 취업비자 발
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광고부 영업사원 한·중국어 능통자

● 모집 기간: 충원 시까지 

● 서류 접수 방법

  이메일 접수(master@shanghaibang.com)

※이메일 발송시 ‘모집부문/지원자 이름’ 명

시(예: 취재기자/홍길동)

● 제출 서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전형 방식: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

● 급여: 면접 시 협의

● 문의: master@shanghaibang.com

          021)6208-9002

상하이저널은 1999년 10월 10일 교민사회에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상하이 

화동지역 교민사회 최초로 창간된 신문입니다. 

웹사이트 상하이방(www.shanghaibang.

com), 웨이신 공중계정(ID: shanghaijournal), 

네이버 밴드(상하이방: 중국은 지금), 카카오

톡 단톡방(상하이방 정보방) 등을 운영하며 정

보 유통 채널의 다변화에 발맞추고 있으며, 지

난 1월부터는 ‘네이버 중국’판을 서비스하는 

차이나랩과 콘

텐츠 교류 및 

사업 공동추진 

MOU를 체결, 

한국에도 수준 

높은 중국 콘

텐츠를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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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트 지분 매각

W마트
갤러리아1층(井亭大厦1층)에 성업 중인 

대형마트 지분 인수자를 찾습니다.

▶ 연락인: 郑사장 180-0170-7862

제46회 상해한인 어머니회 주부교양강좌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가을 바

람의 서늘함에 몸을 기대며 (9월~10월) 문화강좌를 개

강합니다. 모든 강좌 대리신청 없이 본인 신청 선착순 

마감입니다.

강좌명
요
일

시간
인
원

월수
강료

재료
비

준비물

스
포
츠

탁구
(A반)

수,
금

09:00
~10:50

15
명

200
위안

라켓개
인지참

탁구
(B반)

수,
금

11:00
~12:50

15
명

200
위안

라켓개
인지참

태극권
(24식)

화
11:50

~12:50
20
명

100
위안

음
악

장구 월
12:00
~13:20

15
명

100
위안

장구개
인지참

교
육

茶 강좌 화
10:00
~11:30

20
명

무료
60

위안
3회
수업

중국동화
책 읽기

목
09:30
~10:50

20
명

100
위안

영국드라
마와 함께
하는 우

리아이 성
교육

목
13:00
~15:00

20
명

100
위안

예
술

킐트가방 
만들기

화
13:30
~15:00

15
명

100
위안

210
위안

2개월
재료비

코바늘 
인형뜨기

목
11:00

~12:20
15
명

100
위안

100
위안

2개월
재료비

여
행

나들이
10월
30일
예정

추후
모집

▶ 장소: 허촨루 어머니회사랑방(탁구,장구,훙징루 탁구장)

▶ 개강일: 9월 2일(월)                                        

▶ 신청자격: 상해 거주 어머니 또는 여성 누구나                                       

▶ 신청방법: 8월 18일 일요일 오후 5시 이후 위쳇 어머니

회단체방에서 접수

▶ 문의: 상해한인어머니회(131-6291-5680) 

            WECHAT  ID: caroline307                  

-화요일 드로잉 교실 날짜 미정으로 추후 모집합니다.

-목요일 노래교실 사정으로 인해 한학기 쉽니다.

-모든 강좌는 수강인원 미달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                                                      

-탁구, 장구를 제외한 모든 강좌는 허촨루 어머니회 사

랑방에서 진행됩니니다.

-상해한인어머니회 강좌를 진행하시는 <강사 전원 재

능 기부>이며, 문화강좌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전액 

소외계층에 기부> 됨을 알려드립니다. 

 모임
상해 성균관대 정기 동문회 공지
상해 성균관대 2019년 9월 동문 모임 공지 드립니다.

▶ 일시: 9월 4일(수) 오후 6시 30분

▶ 장소: 정동진(虹泉路1101弄42号，近虹莘路)

▶ 예약자명: 성균관대

▶ 연락처: 156-1824-2885(최총무)

               185-1825-9383(정동진)

동문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 드립니다. 

2019년 상해 한양대 체육대회
2019년 한양대학교 상해동문회 체육대회를 아래와 같

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한양의 사자들과 가족 여러분들

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일시: 9월 7일(토) 오전 10시~

▶ 장소: 운동시대 운동장(韵动时代.통양시장 맞은편)

▶ 참가회비: 약간

▶ 행사내용: 발야구,족구 및 점심식사, 기타 행사 등

▶ 연락처: 회장 186-2185-7607, 총무 181-1622-5854

경남대 동문회 정기모임
정기모임을 하기와 같은 일정과 장소에서 개최할 예정입

니다. 기존 동문님의 많은 참석 및 새로 오신 동문님의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 일시: 9월 7일(토) 오후 5시 홍첸루

▶ 장소: 추후 단방에 별도 공지

좀 더 자세한 내용(시간 및 구체적 장소)은 웨이신단톡

방등 참조를 하시고, 새로 오시는 분들은 총무에게 별

도로 메일 또는 전화를 주시길 바랍니다.

▶ 총무: 186-1601-3022, 微信: hoper69  

            이메일: johnsonpark@foxmail.com

모집
상하이메리츠남성합창단(기독합창단)단원모집
2012년 창단한 상하이메리츠남성합창단에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음악전공 지휘자와 반주자를 초빙하여 매

주 토요일 오후2시-4시에 구베이에서 지도받으며 연습

합니다. 매년 1회 정기공연과 비정기적 음악찬조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합창을 통하여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

는 교민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 문의처: 150-0033-9263/156-1859-0923

상해한국주말학교 한글반 교사 모집
본교에서는 어린 학생들을 사랑과 열정으로 가르치시

고자 하시는 선생님을 아래와 같이 모시기 원합니다 .

▶ 담당: 한글반 교사

▶ 지원 자격: 유치원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2년 이상 유

치원 교사 경험

▶ 제출 서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제출처: parkmnjsr @hotmail.com,138-1603-3908

▶ 위쳇 아이디: moonjup

상해(UCO) 울림챔버오케스트라 하반기 단원모집
2019년 하반기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저희 울림은 창단한지 1년반이 되어가는 비영리음악모임

입니다. 음악을 사랑하시는 전공,비전공자 분들이 뜻을 모

으고 화음을 내는 곳입니다.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 단체연습 한달 2회 

- 파트연습 매주 1회

- 정기연주회 년 2회

▶ Tel：186-1676-3211; wechat，kakao：herbcn

상해한인연합배드민턴클럽 UBC
가족같은 분위기의“상해 최고 명문클럽”입니다.

배드민턴을 기초부터 배우실분도 열렬히 환영합니다.

(초보자분들께 레슨지원 합니다.̂ ^)

▶ 운동시간: 월, 수  오후 7시~10시

                       토  오전 10시~13시

▶ 구장위치: 闵行区航南路350号

           明强第二小学体育馆2楼

▶ 문의: 총무 186-2190-0479, 위쳇: costle_korea

상해 산우리산악회 회원
http://cafe.daum.net/shanghaihappyclimbin

▶ 매주 토요일 근거리  당일산행 07:00~19:00

▶ 매분기 1박2일  특별산행

▶ 1년에 한차례 장거리 특별산행

▶ 혹서기 1박2일 계곡여행

▶ 특별활동 바닷가 트레킹 및 골프라운딩

▶ 연락처: 총무 186-2114-3006, wechat id: juniwoni

KOREAN BROTHERS 회원 모집 

야구 경력이 없어도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

구나 참여 가능 새로운 활력소를 찾고 싶으신 분 망설이

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http://cafe.daum.net/koreanbrothers      

▶ 문의: 박총무: 185-0160-9304

                       Wechat ID: sunone71       

           이감독: 186-1676-4090

                        Wechar ID: bassho80

경남대동문회 
재화동(상해저장장수)지역 경남대 동문님의 연락을 기

다립니다. 재화동경남대는 정기모임을 비롯하여 소모임 

등을 통하여, 동문의 타국 생활에 도움이 되는 많은 정

보를 공유하고 돕고 있습니다.

▶ 총무:186-1601-3022, 微信: hoper69

           이메일: johnsonpark@foxmail.com   

울산대학교 (화동지역) 동문회
재화동 지역 울산대학교 동문들을 찾습니다.

상해 및 인근도시에 계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와 연락

을 부탁드립니다.

▶ 총무: 185-1630-5945, 130-2328-0271

부산공업고등학교 동문회
화동지역 부산공업고등학교 동문을 찾습니다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용광로 동문분들의 많은 연

락을 기다립니다

▶ 연락처: 김선수 130-2210-3776

서울시립대학교(재상해) 동문회
상해 및 인근 지역에 계시는 동문 여러분 많은 연락 바

랍니다.

▶ 총무: 186-2154-1551

경기고등학교 동문회
재화동(상해)지역 경기고등학교 동문님들을 찾습니다. 

상해 및 인근도시에 계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와 연락 

바랍니다.

▶ 연락처: 134-8228-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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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다 더 맛있다는 평가를 받는 

우리떡집은 최고의 재료로 한국 맛 재

현에 힘써왔다. 전통 먹거리를 지킨다

는 자부심으로 18년을 이어온 우리떡

집이 상하이 최대 한인타운인 홍췐루

에 매장을 열었다. 

떡뿐만 아니라 직접 짠 참기름, 들기

름. 아침 대용식과 간식으로도 거뜬한 

미숫가루는 보리, 율무 등 10여 가지 

곡물이 들어가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떡과 함께 우리떡집의 별미로 꼽

히는 김밥도 준비되어 있다. 

예전 여 사장님의 입맛을 기억하는 

손님들의 성화에 정성것 준비한 반찬

코너도 오픈했다. 마니아층을 형성했

던 김치와 물김치를 비롯해 각종 나물

류, 생선전을 비롯한 전류, 불고기와 제

육볶음, 집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탕

류 그리고 다양한 밑반찬 등이 매일 매

일 매장에 선보인다. 고객의 건강을 생

각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준비하

는 우리떡집의 우리 먹거리가 고객을 

기다리고 있다. 

추석을 맞아 다양한 선물 세트도 준

비했다. 

한과 세트는 한국 보은에서 직수입

한 제품으로 중국에서도 전통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한과세트는 각각 

530위안, 380위안 두 종을 준비했고 

떡과 꽃송편 세트는 380위안에 사전 

예약을 받고 있다. 또한 예산에 맞춘 맞

춤형 선물세트 주문도 가능하다. 

모든 포장은 고급스러운 보자기로 

되어 있으며 지정한 날짜에 지정된 장

소로 무료 배송해준다

[우리떡집 매장]

● 주소: 홍췐루징팅다샤 더블유마트 內

● 전화: 021-6278-1966

우리떡집, 다양한 먹거리와 함께 홍췐루 매장 오픈
다양한 추석 선물 세트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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